
마음을 열고 사랑해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코린토 I 9,19)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긴 여행을 하다가 그리스의 한 도시 고린토에 
도착했어요.

스페인의 세실리아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저녁에 아빠, 오빠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셔서 “직장 일로 피곤한데 
또 저녁을 준비해야 하네. 이 엄마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누가 식탁을 차릴 수 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계속 경기를 보고 싶었지만 ‘엄마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자!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식탁을 
차렸어요. 저는 엄마를 기쁘게 해 드렸고, 또 우리 팀도  
4대 0으로 이겼어요.

바오로 사도는 그곳에서 얼마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바오로 사도는 모두를 사랑하고, 가장 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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